[bookmark: _GoBack]한국 박근혜 대통령은 수백명 아이들의 죽음에 책임이 있다. 

2014년 4월 16일 세월호의 치명적인 침몰로 300명의 한국 아이들이 죽은지 벌써 150여일이 지났다. 이 참사 얼마 후 박근혜 대통령은 국민 앞에서 왜 사고가 났는지, 그리고 왜 구조 작업이 완전히 실패해서 배 안에 갖힌 한 사람도 구해내지 못했는지에 대해 진실을 밝히기 위한 철저한 조사를 하는 데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약속했다. 대통령은 또한 필요하면 언제든 만나주겠다며 희생자들의 유족들을 위로했다.

희생자 가족과 시민들은 이 참사에 대해 철저하고 독립적인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는 특별법안을 제정할 것을 요구해 왔다. 그러나 그 법안은, 심문을 위해 누구든 소환할 수 있는 조사권과 이 사고에 대해, 그리고 실패한 구조작업에 대해 책임이 있는 누구라도 기소할 수 있는 기소권을 조사위원회에 부여하기를 원치 않는 집권 여당의 반대로 국회에 계류(繫留)중에 있다. 결과적으로, 그 사고에 대한 진상조사 노력에 있어서 이제까지 이루어진 것이 아무것도 없다.

보도에 따르면 박근혜 대통령은 그 참사 당시 7시간 이상 자리를 비웠고, 결국에는 그녀가 아이들을 구조하기 위해서 모든 노력을 다 했어야 할 순간에 통재본부를 부재 (不在)한 채로 내버려 두었다. 더군다나 그녀는 가족을 잃은 유족들에 대한 측은한 마음도 보이지 않았고, 그 사고에 대한 진실을 밝히고자 하는 진정어린 노력도 보여주지 않았다. 심지어는 그녀를 보기위해 간청해온 희생자 가족의 바램 조차도 외면했다.

우리는 이 재난으로 너무나도 많은 우리의 소중한 아이들을 잃어버렸고, 유족들과 함께 그들의 죽음을 애돌한다. 만약 정부가 즉각적으로 행동을 취했다면 그 아이들은 구조될 수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극도로 슬프고 분노한다. 박근혜 대통령과 그녀의 정부가 이 재난을 조사하려는, 그리고 이와 같은 사고가 미래에 두번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확실히 하려는 어떠한 의지도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더더욱 분노한다.


우리가 알고 싶은 것:

1. 세월호 참사가 일어났을 때 집무실로부터 사라진 7시간 동안 박근혜 대통령은 어디에 있었는가?

2. 그 시간 동안 대통령 집무실로부터 구조작업을 위해 어떤 지시들이 내려졌는가?

3. 세월호의 경영에 국정원이 깊이 관여한 것으로 보아 세월호는 국정원 소유인가?


이에 우리는 다음을 요구한다:

1. 수사권과 기소권을 가진 특별위원회를 설립하기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라.

2. 참사에 대해 철저하고 독립적인 수사가 즉각적으로 이루어져야만 한다.

3. 박근혜 대통령은 7시간 동안 그녀가 어디에 있었는지 밝혀야만 한다. 국민들은 알 필요가 있다.

4. 참사에 책임이 있는 모든 사람들이 밝혀지고 죄에 따라 처벌받아야 한다.

5. 300명의 아이들의 죽음에 책임이 있는 박근혜 대통령은 즉시 퇴진해야 한다.
